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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재벌, 골프장 건설 “토끼사냥”
SK․동부․CJ․롯데 골프장 건설 적극화 … 수익성에 비즈니스 활용

SK그룹, 동부그룹 등이 앞다투어 골프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경기도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자회사인 SK인천정유와 개인주주가 50%씩 투자

한 법인을 설립했다. 신규법인은 부지 확보와 건설, 운영 등을 맡게 된다.

SK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1999년 일동레이크 골프장을 매각한 뒤 골프장 부재에 따른 비

즈니스 애로를 겪어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은 충북 음성에 27홀 골프장인 레인보우 힐스를 조만간 개장할 계획이다. 1997년 인가를 받았으나 

외환위기로 건설이 중단됐었다.

레인보우 힐스는 동부그룹 총수인 김준기 회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골프장이 많은 충북권에서도 최고급 시설과 규모를 자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준기 회장은 60세가 되도록 골프를 하지 않고 독서 등을 취미로 삼았지만 몇년 전 골프에 입문한 뒤 각별

한 애정을 가지게 됐으며 골프장 건설의 세세한 부분을 직접 챙길 정도로 열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나인브릿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CJ는 2009년 상반기에는 경기 여주에도 골프장을 오픈할 예

정이며 인천 굴업도에 건설할 예정인 리조트에도 골프장이 들어선다.

CJ는 미국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세리를 후원하면서 세계 명문 골프장도 건설하고 골프문화를 제대로 

가꾸어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롯데스카이힐제주CC를 오픈한 롯데그룹도 2008년 김해에 롯데스카이힐김해CC를 오픈할 계획이며 

인천 계양산 일대에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는 주5일제 완전 정착, 골프인구 저변 확대 등에 힘입어 골프장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호텔, 

백화점과 연계해 관광코스로 개발하면 수익이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군인공제회가 경기 남양주시에 건설하고 있던 골프장을 2005년 인수해 조만간 해비

치컨트리클럽으로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2006년 말부터 시범라운딩중인 해비치 골프장은 엠코(40%), 현대자동차(30%), 기아자동차(15%), 현대모비스

(15%)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권을 일반분양하지 않고 계열사들만이 구

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제주도에도 계열사인 해비치리조트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해비치컨트리클럽이 있으

며 2007년 초 9홀을 추가해 총 36홀로 확장했다.

GS그룹은 제주 엘리시안, 강촌CC 등 2개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GS건설이 경남 사천에 신규 골프장 건

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동두천과 전남 함평에 각각 다이너스티CC를 운영중인 대주그룹은 2007년 담양 골프장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기 안성에 1곳, 나주, 칠곡, 장흥 등 남부지방에 6곳을 오픈해 건설, 조선, 금융 외

에 골프․레저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2006년 경주시의 옛 도투락 목장 부지에 28홀짜리 디아너스 골프장을 오픈했고 바로 인근에 블

루모아CC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현재 설계중이다.

주택건설에 주력해온 중견기업 우남종합건설과 성원건설, 현진, 월드건설 등도 골프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신세계는 1993년 여주에 오픈한 자유컨트리클럽에 18홀을 증설해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

며, 두산그룹은 1990년 오픈한 춘천CC의 클럽하우스를 3월 리모델링하면서 라데나GC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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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그룹도 1991년 개장한 경기도 이천 한일CC의 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의 개조를 2006년 마무리하고 

솔모루CC로 변경했다.

안양베네스트, 가평베네스트, 부산동래베네스트, 에버랜드 글랜로스, 안성 세븐힐스 등 5개 골프장이 있는 삼

성그룹은 신규 골프장은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LG그룹, 경기도 

용인, 강원 속초, 춘천, 제주도 등에 골프장이 있는 한화그룹도 추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26>


